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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줄거리 : 지구에서 오랫동안 임무를 수행한 스틸로는 그만 고향을 그리워하는 향수병에 걸리고 만다. 이런 스틸로에게 대장은 키스트의 영상미디어연구센터

에 가 볼 것을 명령한다. 고향의 느낌을 느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에 찾은 영상미디어연구센터에서 스틸로는 진짜 물 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경험을 하는데….

아, 네…, 
그런데 정말 순간
바닷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게 바로 사람이
정말 그 공간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기술 때문이지요.

하핫! 

정말 그렇죠? 

이 곳은 내가 생각해도

정말 놀라운 공간이에요.

아, 죄…, 
죄송합니다.

실제 공간처럼
느끼게 하는 실험은

아주 민감하단
말이에요.

실험중에그렇게

갑자기들어오면

어떡해요?!

네, 가오리가
쑥 하고 지나갈
때는 정말로
놀랐어요.



김준 일러스트레이터 겸 만화가입니다. ‘미디어 다음’‘스포츠서울’‘Paper’‘영점프’등의 다양한 매체에 작품을 연재하였습니다. 함께 취재를 하며‘키스트’의 생생한 모

습을 전달해 주고 싶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와, 이렇게
겉에서만 볼 수
있었던 장면이.

그렇게 봐선
나를 잘 느낄 수

없지.

엥? 저 녀석은
처음 보는

물고기인데.

마치
물 속의 영상에 감싸져
있는 것 같이 바뀌는

거군요.

키스트 케이브는 사람이 실제처럼 느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우

리나라는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자체 개발에 성공했지요. 사람이

공간에 들어가면 사방의 벽과 중간에 있는 동그란 트래킹 디바이

스를 통해 정확한 위치를 추적해 거기에 맞는 스테레오 영상을

보여 주지요. 어려운 말로‘몰입형 인터랙티브 공간’이라고도 하

지요. 이 때까지의 수족관이나 박물관에서의 관람이 바깥에서 겉

돌며 이루어졌다면 앞으로의 관람은 직접 그 상황에 몰입해서 느

끼는방식이될거예요.

■키스트케이브

이런 관람뿐 아니라 멀리 떨어진 외국인과

도 같이 일을 할 수가 있고, 테니스 같이

밖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집에서도 즐길

수 있어요. 실제 상황처럼 몰입이 가능하기

때문에생길수있는것들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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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곧
국경이 없는
세상이 올

거예요. 지금은
공간의 제약

때문에
불가능하지만

곧….

외국의 사람이
자기 회사의
동료가 되어

같이 일하는 것도
가능해지지요.

와�, 
정말

놀라워요.

정말 실감 나네! 수업 맞냐?

지금은 안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가능할 거예요. 

쿠오오오!

와�, 그러면 냄새 같은 것도
맡을 수 있게 되는 건가요?

후훗,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이 실감 미디어가
실용화되면 학교

수업도 훨씬
실감나게 받을 수

있을 거예요.



60어린이과학동아

그러면 매번 임무 때마다

나를 괴롭히는 붉은별군단과

마주칠 일도 없을 테고….

실감 미디어

기술이라…,

정말 놀라운

기술인걸.

이 기술이

실용화되면

지구로 올

필요도 없이

우리별에서도

내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겠는걸.

별
말씀을�.좋은 정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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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스틸로
네가 웬일이냐?

헤헷! 놀랬지?
내가 만든 기계를
실험해 보려고.

룰룰루�!

아까 본
정보를 다

저장해 뒀지.

안녕, 무헤드
박사!

허걱!



62어린이과학동아

어떻게 된 거지? 
내가 영화‘링’을
본 것도 아닌데!

후훗!

도망쳐

봤자

소용없어!

벌써
놀라기엔
이르다구!

그리고�.

끄아악!

사…, 
살려줘!

허헉!
뭐…,
뭐야?!



히히…, 과연꿈이었을까?!

연구센터편끝
디어미영상

영화 보다가
잠시 졸았나?
별 희한한
꿈도 다
있네….

알았어!
앞으로 나쁜
짓 하면 또

이렇게 나타날
거야.

헉! 내

연구실이잖아

?!에구구!

무헤드 박사,
계속 나를

괴롭힐 거야?
그럴 리가!

앞으로
착한 발명만

하면서
살게.




